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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시민과 함께 만든‘인천 복지기준선’ 

설정과정 소개
- 백서 발간,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노력과 발표과정 수록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민·관·학 협력으로 시민과 협의를 통해 

함께 만든 복지기준인〈인천 복지기준선 백서〉를 발간한다고 밝혔다.

○ 백서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▲소득 ▲건강 ▲주거 ▲교육 ▲

돌봄 등 5개 영역의 인천시민이 누려야할 최저선 설정과 최저선을 

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 시킬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

하기 위한 적정선 설정과정이 소개되어 있다.

○ 지난해 발표(10.29)된 복지기준선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, 다양한 

형태의 복지사각지대,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따라 더욱 

두터운 사회적 안정망이 요구됨에 따라 위험해소를 위한 설계도면이자, 

이정표이며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시정전략 중 맞춤형 복지부문의 

핵심과제다.

○ 앞으로 인천시는 복지기준선 5대 영역의 최저선을 기준으로 적정선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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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로 118개의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·평가를 위한 협치

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인천의 복지수준이 

한층 발전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. 

○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“인천시민과 함께 복지기준선 수립이라는 복지

역사의 전환점과정을 기록한 자료로 시민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

공유로 더 발전적인 복지정책 시행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 

한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(관련 이미지)인천복지기준선 백서 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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